
단단기기 44333366년년 99월월 1177일일 수수요요일일2200 www.buddhanews.com 제439 호www.buddhanews.com

실 상카시아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겨준 사람은 오랜지색 승복을 입은

인도스님 몇 분이었다. 일교차 때문인지 모두 털모자를 썼고 매우 반갑다는

표정으로빛바랜명함을나누어주었다. 쓸쓸한상카시아성지를지켜내는외

로운스님들.

그러나 잠시 후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달려오더니 마침내는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형편껏각양각색의옷을입고일행에게달려드는아이들. 그특유의큰눈망울을굴리며미

지의나라에서온나그네들을바라보는눈길은순수하다못해성스럽다.

인간애의 지고선(至高善)인‘효(孝)의 성지(聖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붓다의‘삼계보

도(三階寶道)’, 그참뜻을알기나할까. 아니모르면또어떠리.

천진(天眞)은 성인(聖人)의 품성이요, 여래의 참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본래의 모습을 간

직한다는 것은 진리의 거울을 지닌다는 뜻이다. 참사랑은 천진으로부터 나투는 자비의 행

위이다. 따라서천진한미소는흐르는샘물과도같이맑고순수하다. 그물은그윽히바라보

는 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든다. 아니 그 크고 맑은 어린 천사의 눈에 나그네가 찍혔다. 마침

내저도나도응현(應現)하여한마음이된다.

어린 왕자와 천사들. 그들에 둘러싸여 화첩을 펼치니 붓다가 천상에서 몰고 온 싱그러운

바람과 지상의 흙내음이 함께 일어난다. 인류의 살붙이로서 오늘 만난 인연이 참으로 소중

하고 거룩하다. 한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시아부락에서 만났던 쇠똥마을 아이들의 눈망

울, 그리고그먼타국에서만난한국교민2세의아이들. 그어린천사들의눈빛이새삼뜨겁

게마음속에달아오른다. 

무슨큰구경거리나난것처럼아이들은그림그리는나를에워싸고알수없는소리를지

르며깔깔거린다. 살펴보니큰아이가갓난아이를업는모양새는꼭박수근그림(‘아이업은

소녀’)을닮았다.

어느 분의 시인가 잊어버렸지만 박수근의‘아이업은 소녀’그림을 보고 쓴 싯귀가 기억

난다.

온종일아기를업었다내려놓으니

그만내작은허리가없어진것같아요.

우리의예전처럼아마도저아이의부모들은일터로나가고, 칭얼대는아기는저어린천

사가 업고서 망연히 들녘을 바라보며 해질녘을 기다리리라. 이처럼 적막하고 심심한 오지

마을에 외지인의 발길은 모처럼 새로운 구경거리요, 무료함을 깨는 놀거리로 마을은 생기

에차오르는것이다. 

이제어쩔수없이어린천사들과작별하고돌아보니일행은아무도보이지않는다. 모두

들 마을입구에 세워둔 버스로 이미 떠난 모양이다.다급한 마음에 화구를 챙겨 길을 재촉하

는데호숫가들녘에서한소녀가목동이되어밀레의그림처럼떠있는게아닌가.

척박한 토질이 아닌 모처럼의 초원과 아늑한 호수, 그리고 엷은 안개가 잦아든 나무들은

숲을이루어환상의풍경을자아내고있었다. 어쩔수없이호숫가로달려가자풀을뜯고있

는동물은다름아닌의외의돼지들이다. 가축을방목해키우는현실속에가축과야생의경

계를허무는각별한느낌이다.

소녀는 염소같은 양을 모느라 고삐를 잡고 씨름하는데 나를 보자 매우 당황하며 수줍어

한다. 조금전왁자지껄함께어울려있던아이들과는달리외딴호수에홀로목동이되어초

원의빛에녹아떠도는어린천사. 지평이넓을수록하늘은끝없이높아가고그천지는자연

스레호수에얼굴을내비친다. 

물이귀한인도, 아니물이성스러운인도의삶은창세기에서부터깊은의미를부여했다.

태초에 무(無)도 없었고 유(有)도 없었다. 공계(空界)도 없었고 그것을 덮을 하늘도 없었

다. 그 무엇이 활동할 수 있었으리? 어디에, 그 누구의 보호아래! 오직 깊고 헤아릴 길이 없

는물은존재하였도다.(‘리그베다’경전에서)

그깊은물을마시며푸른빛으로번져가는초원. 한가로운돼지의팔자가복되어보이는

데 한 쌍의 까마귀마저 돼지의 등을 타고 놀아난다. 무릇 공생(共生)의 드라마를 저 풍광보

다더아름답게빚어낼수있을것인가. 나무숲은초원의바람을온전히막아주면서호수에

실바람을실어보낸다. 그바람의파문이햇살을받아은물결되어잔잔히번져가는것을보

노라니모처럼나그네의심회가한갓지다.

사실여행은새로운것에대한배움도, 여정속의깨달음도삶의성찰도중요하지만때때

로 한갓져야 하는 것이다. 조용히 풍경속에 점경(點景)되어 무심히 거닐어 보아야 하는 것

이다.

화첩사생으로항시분주한내게오늘의풍광은긴장속에서모처럼해방되게해준고마운

선물이다. 무릇 풍경은 사람의 마

음을때때로정화시키는가보다.

이렇듯 한눈을 파느라 주차장

주변에서 이미 함께한 점심시간

을 넘겨 끼니는 건너뛰었지만 다

행히 일행과의 합류는 무리가 없

었다.

흐르는 시간속에서 작가에게

‘찰나’와‘영겁’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조금 전 내가 만난 순

간의 느낌들을 어떻게 마르지 않

는 강물속으로, 그 이야기들을 담

아띄워보낼수있을까.

오늘은다만나의연인,

어린천사여!

초원의빛이여!

그 눈빛속에, 바람속에 잠들고

싶어라. 

lhs1957@lycos.co.kr

협찬: 안성도피안사∙실크로드여행사

그림∙글 이호신�

孝의성지에서

만난천진여래

(상카시아 마을 호수와 아이들)

어린 천사여, 초원의 빛이여

◇초원의빛(172×136cm). 

◇인디아의어린천사(63×92cm). 

사

형형색색 옷을 입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아이들

외지인은 어린천사들 무료함 달래주는 구경거리


